
건자재 국내시장 외국기업 장악…
석고보드·시멘트 이어 유리·페인트까지 전천후 공격태세

외환위기를 틈타 국내 건축시장에 진출했던 외국자본들이 2002년 상반기 건설경기 호황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점유율 순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시멘트, 석고보드, 건축용 유리와 페인트 등에 진출한 외국자본들은 신규공장을 인수하거나 국내외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1999년 12월 한라시멘트 지분 39.9%를 매입하면서 라파즈한라로 국내 시멘트 시장에 진출했던 프랑스 건축

기업 라파즈는 2002년 5월 옛 덕산그룹의 홍성산업으로부터 연 크링커 생산능력 155만톤의 신기공장을 매입하

면서 업계 4위로 부상했다.

라파즈는 앞서 3월에는 2위인 동양시멘트에 1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했고, 향후 두 회사의 시너

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크링커 생산량이 1500만톤으로 국내 1위인 쌍용양회의 최대주주(지분 29%)인 일본의 태평양도 2003년부터

본격적인 흑자경영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공격경영을 펼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국내 7대 메이저 중 생산능력 1, 2, 4위 회사가 모두 외국자본으로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셈

이다.

불연내장재 석고보드 시장도 라파즈가 세운 라파즈석고가 2002년 7월부터 충남 당진의 새로운 공장을 가동

하면서 연간 1억㎡ 생산으로 부동의 1위였던 금강고려화학(KCC)의 생산량을 앞질렀다.

라파즈는 1998년 10월과 11월에 벽산석고와 동부한농석고의 여천·울산공장을 각각 인수해 라파즈벽산과

라파즈코리아 법인을 세우면서 국내 석고보드 시장에 진출했다.

건축시장 외국자본 투자현황

========================================================
구 분 현황(지분) 순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멘트 쌍용양회 : 태평양(일) 29%(최대주주) 1위

동양시멘트 : 라파즈(프) 25%(출자) 2위
라파즈한라 : 라파즈(프) 39.9%(최대주주) 4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고보드 라파즈석고(프) 라파즈벽산(벽산석고 인수) 1위

라파즈코리아(동부한농석고 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리 한국유리 : 쌍고방(프) 40%(최대주주) 1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인트 DPI IPK(네덜란드) 50% 2위

DAC(일본페인트) 51%
대한PPG(미국) 50%
삼화페인트: 쓰고쿠삼화페인트(일본) 50% 3위

=========================================================
+ 순위는 생산량 기준

페인트도 2001년 매출액 기준으로 2-3위가 외국자본을 받아들였고 공격적 경영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2001년 매출액 기준 3위로 올라선 삼화페인트은 1988년부터 일본의 세계적인 선

박용 도료회사인 쓰고쿠마린페인트와 공동으로 쯔고쿠삼화페인트(CSP)를 설립했다.

지분은 삼화페인트와 쓰고쿠마린페인트가 50대50으로 나누고 있으며, 8월에는 김해의 새 공장을 완공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2위인 DPI(대표 한영재)는 1996년 일본페인트와 자동차용 도료회사 DAC를 합작 설립했고, 1994년에는 미국

PPG Industries와 식음료캔 도료회사인 대한PPG를 설립했다. 1980년에는 네덜란드의 도료회사인 Akzo Nobel

과 50대50 합작으로 선박용 도료회사인 IPK를 설립한 바 있다.

공급포화 상태로 수입 유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건축용 유리 시장도 외국자본이 활약하면서 국외 공장 건

설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유리시장은 6대4 비율로 한국유리와 금강고려화학이 양분하고 있는데 한국유리의 최대주주는 생고방

그룹이다. 프랑스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생고방은 한국유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한국유리가 9월 중국 상하이에 3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유리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생고방그룹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한국유리는 1986년부터 기술도입 차원에서 생고방과 관계를 돈독히 해오다 지분출자가 이루어진 1999년부

터는 50대50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협력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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